
탄사장이지난달7일서울삼성동코엑스인터콘

티넨탈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가졌다.

스테판탄사장은“52개나라에서1,500개이상

의업체가참여하고4만5,000여명의전문기업인

들이 참관하는 싱가포르 IT박람회가 세계 IT시장

을리드하고있는한국의위상을확인할수있는좋

은자리가될것”이라며“많은한국기업들이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를펼칠수있었으면한다”고말했다. 그는또“매

해50% 이상의방문객이외국의고위경 진으로

특히올해는아시아지역정통부장관회의도같은

시기에열릴예정이어서훨씬많은고위직참가자

들이몰릴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그는특히이번박람회가최신기술을선보이는

업체들과실질수요바이어들을연결시켜주는‘비

즈니스매칭프로그램’을통해단순한전시의개념

이아닌실질적인구매거래의시장을마련해줄것

이기에 많은업체들의비즈니스에도움을줄것이

라고덧붙 다. 그는또“이프로그램은온라인을

통해 전시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실질적인 구매상

담이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단순히 보여주

는쇼의의미를넘어실질적으로관련IT산업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구매거래를 위한 시장을 마련해

줄계획”이라고설명했다. 그는이어“이번박람회

는 인수합병과 기술협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서로

적합한 기업들을 찾아보는‘기업쇼핑’을 하는 기

회도될것”이라고덧붙 다.

통신, 네트워크, 모바일을주제로한‘커뮤닉아

시아’, 기업 솔루션을 다루는‘엔터프라이즈IT’,

위성, 미디어, 방송 장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브로드캐스트아시아’등3개의 역으로이뤄지

는이번박람회는다양한주제만큼전세계각국의

유수 업체들이 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박람회에는 삼성, LG전자를 비롯해 파나소

닉, 지멘스, 에릭슨, 모토로라, 후지쯔 등 로벌

기업들이 거참가할예정이며, 무엇보다도브로

드캐스트아시아에서는 한국 방송 위원회가 주최

하는 한국DMB관이 따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

DMB관에는 다림비전, 홈캐스트, 휴트로, 코난테

크놀러지, 이데토액세스, 오픈테크등44개관련

업체가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커뮤닉아시아’에

는삼성전자와LG전자등44개한국기업을포함

해52개국1,500여업체가참여할예정이다. ‘브로

드캐스트아시아’에도 45개국 844개 업체가 참가

하고, ‘엔터프라이즈IT’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17개국가관이설치된다.

권경희 기자

가포르정보기술박람회는제품시연및

전시에 그치지 않고‘비즈니스 매칭 프

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IT기업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제공한다.”

오는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 규모 싱가포르 IT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행사 주관사인

SES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의스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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